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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3년 12월 31일 

진명 바오로 부제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웅장하게 지은 어느 대성당 정문 앞에 보수공사를 

하느라고 커다란 사다리를 놓고 인부들이 작업을 하

는 중에 지나가던 사람이 무슨 공사를 이렇게 크게 

하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그중의 한 사람이 이렇게 대

답하였다. “이 성당의 큰 정문이 너무 무겁고 여닫기

가 힘들어 가벼운 것으로 바꾸는 중이지요. 사실 어느 

성당도 어린이들이 열 수 없는 육중한 문을 매달아 

놓을 권리는 없지요.” 

 

  미국 땅에 와 살고 있는 많은 부모들이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를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

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예수님도 하늘나라를 어린이

들에게 비유하시면서 아무도 어린이들이 당신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루카 18, 16).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 

첫아들인 예수 아기를 하느님께 봉헌하기 위하여 예

루살렘 성전으로 간다. 먼저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어린 예수님의 정결예식을 위해 모든 것을 제쳐

놓고 참여하는 모습을 통하여 가정은 곧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임을 배운다. 요셉은 자신

을 필요로 하는 가족과 함께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정결례에 해당하는 유아세례를 청하는 부모님들의 

마음가짐은 어떠한가? 

 

  유아세례 성사를 집전하면서 가끔 보는 서글픈 현

실의 하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많은 아버지들이 예식

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

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주면서도, 

가장 소중한 신앙교육은 부부가 서로 미루거나 아예 

관심조차 없는 경우를 종종 본다. 크리스찬 결혼의 본

질인 부부의 사랑과 자녀의 신앙교육의 중대함을 교

회와 사회는 새롭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얼마 전에 

결혼을 준비하는 어떤 남녀에게 무엇 때문에 결혼하

는가 이유를 물었더니 남자 친구는 대뜸 이렇게 대답

하였다.“저는 어느새 서른 살의 노총각이 되어 살다 

보니 빨래도 혼자 해야 되고, 밥도 혼자 먹어야 하는

데, 결혼하면 이제부터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모든 집

안 살림을 다 해 줄 것이니 얼마나 편리하고 좋습니

까?”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도 질세라 이렇게 말하였

다. “저도 그동안 직장에 나가면서 노처녀가 되도록 힘

들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집안에 편안하게 있어도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상대방의 진실한 행복을 

위해 희생하는 부부의 사랑은, 무엇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소중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

켜 주시는 하느님에게서 그 기원을 찾는다. 이 하느님

의 사랑이 바로 모든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는 열쇠임

을 말해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어느 가난한 농가에 어린 아들이 있었다. 가난한 부

모에게는 집안일을 돕는 일손이 필요했기에 아들은 학

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야 했

다. 착한 아들은 일하기 전에 매일 집 앞에 있는 언덕

에 올라가 황금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언덕 아래에 있

는 어떤 집의 창문을 쳐다보는 습관이 있었다. 

 

  아들이 집안일을 돕는 것이 일 년이 되는 날, 아버지

는 아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면서 오늘 하루는 편히 쉬

어도 좋다고 말하였다. 어린 아들은 기쁜 표정으로 밖

으로 나가더니 바로 그 황금빛의 창문이 있는 언덕 밑

의 집으로 단숨에 달려갔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아무

리 쳐다보아도 황금빛 창문은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

이라고는 평범한 유리창밖에 없었다. 그 집의 문을 두

드리자 친절한 주인 여자가 나타났다. 

 

  “저는 저 언덕 위에서 매일 보아온 황금빛의 창문을 

보러 왔는데, 어쩐 일인지 유리 창문만 보이네요.”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인은, “나를 따라오면 황금빛의 

창문이 있는 집을 보여주마. 석양이 지는 이맘때면 아

주 잘 볼 수 있단다.” 하면서 그 여인은 바로 어린 학생

이 달려온 언덕을 가리켰다.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니, 

바로 그 언덕 아래 찬란한 황금빛으로 창문이 빛나는 

곳은 바로 자기 자신의 유리창이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은 가족들이 함께 하루

의 삶과 사랑을 나누는 저녁 식사 시간에 식탁의 가운

데 자리를 비워 놓는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바로 이 자

리는 주인이신 예수님의 자리인 것이다. 하느님이 우

리 생활의 중심이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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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신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

리 각자의 소중한 가정인 것이다. 

   

  우리 모두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신 예수, 마리아, 요

셉의 성가정을 본받아 가정에 충실함으로써 찬란한 

황금빛으로 빛나는 우리의 가정이 자신과 형제들의 

구원을 위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오늘은 성탄 두 번째 주일로 성가정 축일을 지

내며 올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본당으로서는 설립 50년을 맞이하는 참 감

개무량하고 은총이 가득한 한 해였습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

면 어렵고 험난한 시기도 있었지만, 하느님 사랑

의 신앙으로 극복하여 현재의 단단하고 든든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에 하느님과 신앙 선배들

에 감사하고, 미래의 더 나은 사랑의 공동체를 위

한 희망의 한 해였습니다. 

 

  감사와 희망의 2023년을 보내며, 새로운 희망을 

오늘의 과제로 삼아야 하는 2024년을 설렘과 두

려움으로 맞이합니다. 설렘은 새로움에 대한 기

대이고, 두려움은 더욱더 잘해야 한다는 다짐에

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당당하게 용기를 내봅니다. 

 

  사실 성탄의 의미 중 하나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의 히브리

어 이름이고, 이는 이사야서의 예언이기도 합니

다. 이 예언이 하느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사람

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의해 이루

어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 많은 

은총을 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저희 가운데 계시

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길 기도드

립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처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지내는 ‘예수, 마리아, 요셉

의 성가정 축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요셉의 하느

님에 대한 사랑과 마리아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

의 세상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사랑은 

하느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성령으로 예수

님을 잉태하여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느

님의 아들로서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 성인의 

아들로서 성장하며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즉 성

가정의 중심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

니다. 

 

  예수님, 마리아, 요셉 성인이 만들어낸 성가정처

럼 우리의 공동체도 늘 사랑이 넘치는 성가정같

이 서로 위하고 도우며 하느님을 찬미하는 공동

체이길 바랍니다. 지난 50년간 이어온 신앙의 전

통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를 추구하는 것이었습니

다. 비록 인간적으로 나약함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바른길로 인도하십니다. 새

해 2024년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체 안에서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듯, 성

령으로 우리가 일치를 이루어 퀸즈 성당이 하느

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 애쓰셨습니

다. 내년 2024년에는 주님의 사랑이 더 가득한 한 

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해를 갈무리하며 저의 귓전에 울리는 바오로 

성인의 말씀을 2014년을 기다리며 여러분과 나눕

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

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

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

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콜로세 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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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다섯째 주일 (12월) 알 림 

 공동체 소식                                                                                                                  

성경 읽기표  

성경 읽기표가 지난 주일에 배부되었습니다.  

한해동안 성경을 목차에 맞춰 읽고 확인란에  

표시한 성경 읽기 표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초까지 사목회 심신분과에서 수거합

니다. 성경 일기표가 없는 신자분은 성당 사무실

과 성전 앞에 준비해 놓은 성경 읽기 표를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  성경 읽기표 수거 기간은 2024년 12월달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특별헌금  

2024년 1월 7일(일)  Diocesan Mission  

2024년 1월 28일(일)  Churches In Need   

송년 감사 미사   

12월 31일(오늘)  8 p.m. 미사 

천주의 모후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신년 하례식  

한국학교 2학기 (봄학기) 등록 

개학 : 2024년 2월 10일(토)  9 a.m.  

대상 : 

등록기간 : 12월 9일(토) - 2024년 2월 2일(금) 

접수 : 성당 사무실, 교육관 교무실, 각반 

이메일 :  stpaulkoreanschool@gmail.com 

등록비

문의 : 교장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등록은 2024년 2월 2일(금)까지만 받습니다.  

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2024년 새해 달력  

주일학교 개학    

날짜 : 2024년 2월 11일(일)  9:30 a.m. 미사 후  

진명 바오로 부제 은퇴미사   

일시 : 2024년 1월 7일(일)  11 a.m. 미사  

미사 후 아가페가 성당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첫 금요일 신심행사

경로의 날 행사  

일시 : 2024년 1월 9일(화) 10 a.m.  

이번달 경로의 날에는 머리방은 없습니다. 

봉성체  

일시 : 2024년 1월 12일(금)  9 a.m.  

유니온 널싱홈 미사   

일시 : 2024년 1월 12일(금)  10:30 a.m.  

목요일 저녁 미사  

신협 휴무 

사무실 휴무  

2024년 1월 1일(월)  New Year’s Day   

mailto:stpaulkoreanschool@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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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자 가족들의 자조모임  

라틴어 CUM은 함께 라는 의미로 알코올 및 약

물 사용자의 아내, 남편, 형제, 자매, 친척, 친구를 

위한 자조모임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서로 지지하여 건강

한 “나”를 찾는 모임입니다. KAKAO톡방을 열어 

on/off line동시에 실시합니다 

시간 : 격주 목요일 7 p.m.—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Kakao ID: peacebewithyou1  

연락처 : 차 선생님 (718) 501-5050 

2024년 1월  11일, 25일 2024년 2월  8일, 22일 

2024년 3월 7일, 21일    

      공동체 소식                                                                                                                   2023년 12월 31일 

특별헌금  

로사리오회 음식판매  

기빙트리 “나눔과 기쁨” 도네이션   

안나회 만두 판매  

효주회 월례회  

연령회 월례회  

봉사자의 밤  

구역분과 월례회  

코너스톤 모임  

요셉회 월례회  

Flushing 2구역 1반 

안나회 월례회  

Flushing 2구역 4반 (Astoria 반) 

Flushing 2구역 7반  

은혼식•금혼식   



       공동체 소식                                                                                        2023년 12월 31일 

알 림 알 림  

생활 상담소  

2024년 1월 14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온라인 헌금  

 
  

  

  

특별  헌금
 

  

성탄 감사 (12월25일)  

  

6 

우리의 정성  

 안영남, 김태범,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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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3년 12월 31일 



     미사 봉헌                                                                                                 2023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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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Sunday in December                                                                                          Announcements  

Announcements                                                                                                                                                    December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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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th Anniversary  St. Paul Medical Mission  
Date : May 24th (Fri) – June 1st (Sat) 

Where : Bolivia San Antonio & Santa Cruz  
We are looking for medical practitioners from dif-
ferent fields of medicine to volunteer. Please con-
tact the church office or Fr. Andrew Kim.  
Inquiry : agneshan415@gmail.com   

Special Collection in 2024   
Jan. 7th (Mon), 2024    Diocesan Mission   
Jan. 28th (Mon), 2024  Churches In Need 

Donation Box (NJ Kkottongnae)  

Dumplings for Sale  
St. Ann’s Group sells delicious dumplings at the church 
basement.  

Collecting Kimchi Jars  
Rosario Group is collecting Kimchi Jars. If you have 
empty and clean one gallon or half gallon jars, please 
bring it to the Rosario group in the church basement.  

Giving Tree  
Giving tree is in the church basement.  
Date : Until Dec. 31st (Today)  
Please help our fellow church members by providing 
the requested gift. There will be a box to put in all do-
nation.  

The End of Year Mass (Dec. 31st) 
There is an end of year mass today at 8 p.m.  

The New Year Day Mass 
There is ONLY 9:30 a.m. mass, and 11 a.m. mass on 
Monday, Jan. 1st, 2024.  

Catholic Books and Goods Sale  
Date : Jan. 14th (Sun), 2024  
Time : 9 a.m.—12:30 p.m.  
Location : Church basement  

 
Date : Sunday, Feb. 11, 2024 
Time : After 9:30 a.m. mass 

Korean School Spring Registration  
First day of school : Saturday, Feb. 10, 2024 
Age : 3.5 (born before Jul. 1, 2020) - 12th grade 
Registration period : Until Fri, Feb. 2nd, 2024 
If you are already enrolled, let teacher know.  
Registration place : Church office and education center   
Cost : $250 for 1 student, $480 for 2 students,  
          $500 for 3 or more 
Contact : Matthew Yuseung Choi (917) 683-4216 
Registration is only accepted until Sat., Feb. 2, 2024. 
Registration will not be accepted after the registration 
deadline.  

Daily Missal Book  
Please be advised that starting January 2024 daily missal 
book’s cost will be increased from $7 to $8.  

Deacon Paul M. Chin’s Retirement Mass  
Date : Sunday, Jan. 7, 2024  
Time : 11 a.m. mass 
Following the Mass, there is an Agape gathering that 
takes place in the basement of the church.  

First Friday of The Month  

Church Office Closed  
Jan. 1st (Mon), 2024   New Year’s Day 

Date : Sunday, Jan. 7, 2024 
Time : After 9:30 a.m. mass 
Where : Edu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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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Feast of The Holy Family 

Weekly Homily                                                                                                                                                      December 31, 2023 

 On the darkest hour of the darkest day, when lust for power corrupted the best and One of the first things 
I noticed about life in Korea is the importance of family. In fact, all of Korean society is built on relationships. The 

relationship between friends quickly evolves into expressions of family. An older friend is soon addressed as 형 
(Hyoung) and a younger friend becomes 아우(Ah u). When I wasn't addressed by my students at Kyungbuk Uni-

versity in Daegu as Honorable Professor (교수님), I was called "Uncle"  (아저씨) by total strangers. The result of 
this is that I realized I wasn't as alone as I feared and I quickly got over feeling homesick. Instead I felt part of a 
larger family. This had a downside. I found out Koreans are much more precise defining a relationships than 

Americans are. That is to say, English lacks words to describe some Korean relationships. 아저씨, 삼촌 and 외삼촌 

all translate as "uncle" because we do not distinguish the father's side from the mother side, let alone generational 

differences. And there are some relationships in Korea that do not exist in English. 사돈  is a good example. Tha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of a husband and wife. I confess I really got confused when a women referred 

to her husband as 우리 남편. Lucky for me, by becoming a priest I avoided having a spouse, children or 사돈. What 
all this underscores is how important and how seriously Koreans take relationships. 
 
 Which brings us to today's feast of the Holy Family. Jesus didn't just enter into our human nature, he en-
tered into the messiness of family life. Don't be fooled by all those holy cards and pictures with the Blessed Moth-
er knitting while St. Joseph teaches carpentry to his foster son as doves coo on the roof. The gospels show the ho-
ly family had misunderstandings, difficulties and hardships. They were more like our families than we realize. I did-
n't have a peaceful relationship with my father for the first 30 years! When he was hospitalized with Alzheimer's he 
forgot who I was. He would ask, "Where are you from, Father?" When I said, "Dad!"  he'd cry and apologize then 
five minutes later ask me who I was. Once while visiting him he told me about his son who was a Missioner in Ko-
rea and doing great things. The first time I heard my father ever compliment me, he thought he was talking to a 
stranger. That's when I appreciated this feast of the Holy Family, precisely because we had problems too, just like 
them. I realized what makes a family holy is not the absence of problems but the presence of God.  

  
 

 That Christians practice kindness and patience every day in the coming years,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the leaders of the word value families, affirming all children will grow in wisdom, compassion 

and truly affirming the lessons learned from their parents, we pray to the Lord. ◎ 

 That families who are separated by war or distance be reunited in God’s boundless love, we pray to 

the Lord. ◎ 

 For the civilians caught in the wars in Israel- Palestine and Ukraine and the immigrants seeking a 

better life, we pray to the Lord. ◎ 

 That single people find welcome in our parish community an live out their vocation through lives of 

charity, prayer and service, we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The Holy Family of Jesus, Mary and Joseph                                                              December 31, 2023 (Year B)  No. 2667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05:1-2, 3-4, 5-6, 8-9 

◎  The Lord remembers his covenant forever.  

○  Give thanks to the LORD, invoke his name; make known among the nations his deeds. Sing to 

him, sing his praise, proclaim all his wondrous deeds. ◎ 

○  Glory in his holy name; rejoice, O Hearts that seek the LORD! Look to the LORD in his strength; 

constantly seek his face. ◎ 

○  You descendants of Abraham, his servants, sons of Jacob, his chosen ones! He, the LORD, is 

our God; throughout the earth his judgements prevail. ◎ 

○  He remembers forever his covenant which he made binding for a thousand generations which he 

entered into with Abraham and by his oath to Isaac.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Genesis 15:1-6; 21:1-3 (17B) 

Second Reading  

   Hebrews 11:8, 11-12, 17-19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Bearing with one another  
and forgiving one another 


